마0306 Note

용어: 세례, 침례의 의의

◆ 헬라어 원어 단어 의미 

밥티조: 물에 잠그다,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 적시다, 착색하다

‘밥티조’라는 어휘는, 씻다(세례)의 의미는 보이지 않고, 연합과 하나로 됨의 의미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호크마 주석에서 살펴본 세례, 침례의 의미

호크마 주석에서는 셰례의 의미를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죄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 속으로
물에 잠그다, 물로 씻는다
하나로 됨, 그리스도와의 하나로된 몸”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
성 경: [마3:6]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요한의 사역]
성 경: [마3:11]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요한의 선포]
성 경: [마3:16]주제1: [메시야를 위한 두 증언]주제2: [세례 받으신 예수]
성 경: [마28:19]주제1: [부활하신 예수]주제2: [지상 명령]
성 경: [막1:9]주제1: [종의 출현]주제2: [세례 받으신 예수]
성 경: [고전12:13]주제1: [은사에 관한 교훈]주제2: [지체의 통일성]


◆ 말씀으로 살펴본 침례

◇하나가 되는(연합되는) 의식으로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말씀들.

행0816. {이는, 아직은 그들 중의 누구 위에도 그분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음이라, 단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만 받았느니라}

Ω행1903.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로(프로스: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을 향하여,~을 향해/소유격과 함께 ~의 쪽에,~에 관하여/여격과 함께 ~의 곁에,가까이에/대격과 함께 향하여,가까이에,~동안)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를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말하니라, "요한의 침례에로", 

Ω행1905. 그들이 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속으로[에이스:(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에로,~앞으로,장소,시간,목적지,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후방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연합됨)를 받으니라.
 
롬0603.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 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세례자,세례를 베풀다]를 받은 우리의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분의 사망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연합됨)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롬0604.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속으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연합됨)를 통해 그분과 함께 매장 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바로 그와 같이 새로워진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Ω고전0113.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를 받았더냐?

고전0115. 이는 내가 내 자신의 이름 속으로[에이스:(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에로,~앞으로,장소,시간,목적지,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후방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담그다,적시다]를 주었음을 어떤 이도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0617. 그러나 주께 이어 붙여지는 자는 한 영(靈)이니라

고전1002. 그리고 모두가 구름 가운데서와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를 받았던 형편과,

고전1213.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든, 우리가 노예이거나 자유하든, 한 분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연합됨)를 받으며, 또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음이라. 

갈0327. 이는 그리스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되다/ 밥티조:밥토(물에 잠그다,물에 적시다,염색처럼 착색하다)에서 유래, 물에 잠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물로 휩쓸다,완전히 젖게하다, 담그다,적시다]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이라.

골0211. 침례(잠겨 하나로 됨, 연합됨)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의 몸[본체, 쏘마: (건강한 총체로서)신체,(육적으로) 종(種),몸,시체]을 벗어버리는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들 없이 행해진 할례로써 또한 할례를 받았으며,

골0212.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에네르게이아:효력,힘,작용,활동,강함,효력있는 작업)의 믿음을 통해, 너희 역시 그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느니라.

벧전0321. 그것과 같은 모형(模型)인 바로 그 침례(잠겨 하나로 됨, 연합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육신의 오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에페로테마:물음,질문)으로] 지금 우리를 또한 구하노니,

◇씻음의 침례로서 말씀하고 있는 듯한 말씀(단 하나입니다)

행2216.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네가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 위에서 호소하면서(에피칼레오마이:이름을 붙이다,호소하다,부르다,명명하다) 네 죄들을 씻어내라.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되는 세례
세례를 주다 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 집어 넣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고, 집어 넣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고전1213.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든, 우리가 노예이거나 자유하든, 한 분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 속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며, 또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음이라. 
고전0617. 그러나 주께 이어 붙여지는 자는 한 영(靈)이니라
갈0327. 이는 그리스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이라.
갈0328.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이라.

◆ ‘그 이름과 침례들/케네스 해긴의 예수의 놀라운 이름’에서 해긴 목사님은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아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근거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2819, 행0238)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세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새로운 탄생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세례
2.물로 들어가는 세례
3.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히브리서에는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히0602). 
에베소서에는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엡0404-05). 

바울이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둘다 썼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례들의 교리 전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한가지 세례, 즉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시키는 세례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믿는 자는 새로운 탄생 때 일어난 일의 외부적 증거로써, 물세례를 받습니다. 
때문에 물세례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세례는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세례의 표징은 방언입니다. 



◇ 포도나무 비유 : 내 안에, 네 안에, 

요1505.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 머무르며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0653.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육신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느니라. 
요0656. 내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또 나는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느니라. 대신에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일들을 하시느니라. 
요14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1507. 만약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요구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해지느니라. 
요1711.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지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니이다. 
요1721. 그러면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것이니이다. 


◆결론

밥티조는 씻는다라는 의미의 세례(洗禮)라는 용어보다는 
담그다라는 의미의 침례(浸禮)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